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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행

복충전활동 실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5.09.30 11:50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지사장 권영준)는 2025.09.30.(화) 행복충전활동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

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부여군 구룡면에서 실시하였다.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비영리재단인 다솜둥지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농촌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봉사활동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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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행된 집 고쳐주기 대상 가구는 화장실 부재 등 주택의 노후로 인하여 거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봉사활동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금자리로 재탄생 되었다.

행복충전활동에 참여한 권영준 지사장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저소득

층의 경우 개인적으로 집을 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복충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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